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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효경

Yet  the  drama  of  interspecies  aquatic  terrorism  does  not  account  entirely  for  

inverse  of  scientistic  interconnectivity  now  presupposed  in  contemporary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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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성이  더욱  널리  사용되기  전까지  공식적인  의사소통은  해수면  아래에  묻혀  
있었기  때문에  바늘치  수준의  시야  너머의  것은  보이지  않았다.  언젠가  한때  신호의  
진원지를  보고  예상되는  깃발의  위치를  염탐해서,  즉  의도된  범위에서  벗어나  
있는  행위자가  일탈적으로  보는  행위로써  수기신호  메시지를  가로채는  것이  
가능했었다면,  이와  달리  그  시점에  “혼선”이라든지  전신술에서의  송신자 수신자  
진로를  방해하는  다른  사고들에는  분명한  시각적  요소가  결여돼  있었다.  오늘날  
인터넷  망의  광섬유  웹,  폴리에틸렌  보호막  원사는  구타페르카  라텍스

를  대체한  것인데,  이는 다른  위험들  중에서도 호기심에  찬  상어들이  입을  수  
있는  손상을  줄이기  위해서였다.  그러나  이러한  종간  수중  테러리즘이라는  극적인  
요소는  전자기계적으로든  다른  방식으로든,  잘게  다져진  “불완전한”  의의를  모두  
설명해주지는  않는다.  이  때문에  니나  카넬의  여리고  신비한  조각은,  이제  현대  
사회의  전제가  되는  과학적  상호연결의  정반대를  세밀히  묘사하며  심지어  주의  
깊게  상상하기까지  한다.  얇게  조각  난  구리  선  격자 약해지고  흩어지다
닳고  괴상한  손가락  모양을  한  전기  케이블 간결한  음절 강렬한 그리고  
자기장에  느슨히  매달려  무기력하게  표류하는  강철  못 가는  것들 등에서는  
우회하거나  고삐가  풀린  에너지에  대한  암시가  번뜩인다.  최종적  발현이랄  게  
없는  메시지와  모티프는  막다른  곳을  따라  진동할  뿐이다.  그녀의  비 활동  혹은  
비 전송  조각  형식은  예견된,  피할  수  없는  순환을  절단시키며,  비언어적이고  여전히  
불안하게 그것도  간신히 실재하는  장치를  통해  상실 심리적,  언어적,  전기적 의  
의미를  굳어버리게  만든다.  카넬은  전선을  땅에서  분리함으로써,  21세기의  대인관계  
수식이라는  얄팍한  물질적  의존성을  약화시키는  동시에  강조한다.  공기와  피라는,  
기질적으로 곧  상징적으로 순환적  교환과  접촉이라는  서로의  필수적  기능으로  
연결됐었던  것들은  금속  공학적  가소성으로  대체됐고  기본  물질은  위생적으로  아주  
예민하게  만들어졌다.  


